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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IN CULTURE

코로나 시대의 심리적 초상
<Internal Riot> 11. 5~2021. 1. 23 하우저앤워스

<Internal Riot> 리넨에 아크릴릭, 피그먼트 스틱, 메탈릭 페인트 208.3×203.2cm 2020

하루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쓰는 요즘,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초상을 기억하는가? 조지 콘도는 다채로운 초상화로 인간의 
복합적 감정을 탐구해왔다. 렘브란트, 뒤러, 아르침볼도 등 옛 
거장부터 피카소, 브라크, 폴록과 같은 모더니스트까지 여러 
예술가의 영향으로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했다.

1 / 3



<Father and Daughter with Face Mask> 리넨에 아크릴릭, 피그먼트 스틱, 메탈릭 페인트 

208.3×203.2cm 2020

이번 개인전에는 팬데믹이 가져온 갈등과 혼란을 반영한 신작을 
발표했다. 실제로 그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격리되는 
동안의 심리적 불안을 그린 작품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이전보다 
즉흥적이고 빠르게 작업했다. 코로나는 내게 일상과 시간을 
감각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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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No Business like No Business> 리넨에 아크릴릭, 피그먼트 스틱, 메탈릭 페인트 

208.3×203.2cm 2020

<Internal Riot>은 붉은색 배경에 비스듬히 배치된 인물의 
기하학적 형상이 돋보인다. 아크릴릭, 왁스, 스프레이 등 폭넓은 
재료 활용도 콘도만의 특징. 스스로 창안한 ‘인위적 사실주의(-
artificial realism)’와 ‘심리적 입체주의(psychological cu-
bism)’로 기괴한 인상을 남긴다. / 유연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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